
석굴과 불교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북위라
는 특이한 국가를 만나야 한다. 북위는 중국불교문
화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북위가 화북(華北) 지역을 지배하던 시기 동안에는
수많은 석굴과 불교사원이 건립됐다. 이러한 활발
한 불교문화의 업적 이면에는 북위시대의 독특한
시대상황도중요하게작용한다. 
급격한불교의팽창이면에는이민족이라는한계

점을가지고출발한북위황실의정통성문제가있
다. 북위황실은불교에대한막대한지원을통해이
러한 한계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단순히 정통성의 문제를 불교를 통해서 해결하
려한것이아니라보다적극적인불교수용을통한

문화축적과 한족문화와의 결합, 그리고 새로운 북
위문화를창출해가고자했다. 
북위는불교석굴과많은연관이있다. 북위의석

굴에대한애정은현재우리가만나고있는돈황, 운
강, 용문등을비롯한수많은석굴에서화려하게빛
을발하고있다. 이러한북위석굴조성의시작을알
리는것이바로운강석굴이다. 
운강석굴의원래이름은무주산석굴로당시에는

무주새 석굴이라고 했다. 운강석굴이 있는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내몽고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 중
하나다. 한나라때부터이지역을중요하게여겨무
주새구(武周塞口)로불렀다. 이곳이운강(雲岡)이라
고불리기시작한것은명나라때군사요새인운강
보(雲岡保)를 건설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석굴의
이름도운강석굴로바뀌었다.   
운강석굴을 개착하게 된 과정은 담요(曇曜)라고

불리는양주출신의승려와관련이깊다. 

북위가 건국된 이후로 북위 황실과 불교는 밀접
한관계를유지했다. 북위는건국초기승려를통제
하기위해승관(僧官)을설치했다. 승려통제를국가
가 주도해 실시한 것은 중국사회에 있어서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불교에
있어매우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와 불교의 밀접한 관계는 북위 삼대

황제인 태무제(太武帝)에 이르러 엄청난 시련을 겪
게된다. 이른바‘폐불(廢佛)’이라고불리는불교탄
압을거치게된것이다. 이러한폐불이후북위불교
를부흥시킨인물이바로양주(凉州; 돈황일대) 출신
의승려인담요다.
태무제가 죽자 태무제의 손자였던 문성제(文成

帝)가그뒤를이었다. 문성
제는 즉위하던 해에 불교
부흥의 조칙을 내리고 피
폐해진 북위의 불교를 새
로운 반석 위에 올려 놓았
다.   
<위서> ‘석로지(釋老

志)’에는북위불교부흥과
정에서 재미있는 사건 두
가지를기록하고있다.
“흥안 원년(興安 元年;
452)에 불교부흥의 조칙이
내려지자곧바로신하에게
명하여 문성제와 같은 신
장의 석상을 만들게 했다.
석상 얼굴 위와 발 아래에
는 각각 흑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성제 신체의 아
래위에 있는 검은 점과 일
치하고 있었다”, “흥광 원
년(興光 元年; 454년) 가을

에칙명으로오급대사(五級大寺; 오층탑을쌓은절)
안에 태조(太祖)이하 다섯 황제를 위해 석가모니불
입상5구가주조됐다. 이상의높이는일장육척으로
금이2만5천근이사용됐다”는기록이다.
폐불이후황제를닮은불상과북위황실의역대

황제를 위한 불상을 조성한 점은 새로운 불교문화
의원동력이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460년 북위불교의 대표자가

된담요스님은북위의모든불교문화의정수를결
집해 운강석굴을 개착한다. ‘석로지’에는 당시의
상황을“담요는황제에게아뢰어, 수도서쪽무주새
(武州塞)의 산 석벽을 개착하여 다섯 개의 굴을 여
니, 각각불상1구씩을새겼다. 높은것은70척이나
되고 다음은 60척이며 조각의 위대함은 일세에 으
뜸이라하였다”라고기록하고있다. 이것이운강석
굴의최초석굴인‘담요오굴’의기사다.

문무왕(사)한국미술사연구소선임연구원

황제 닮은 불상 불교문화의 원동력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남방세계의
한이 없는 부처님들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
한 공덕을 믿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제15도는
제14도와 거의 같은 도상이나, 제14도와 같이 그
림이책의체재로인해두면으로갈라져있는것
이 아니라 한 면에 다섯 부처님이 모두 표현되어
있어 완성도가 한결 높아 보인다. 또한 14도에서
의 구름 문양은 중앙의 부처님을 향해 좌우에서
모아지는 형태이나 제15도의 구름문양은 좌에서
우로향하는구름으로표현하고있는점이돋보인
다. 동방세계의부처님들과마찬가지로남방세계
의 부처님들은 모두 약간 우측으로 향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이도상은9번째목판원판의전반부
일부에서9번째의목판원판후반부1/3까지이어
진다. 
“사리불아, 남방세계에 있는 일월등불, 명문광
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항하수의
제불이각각그나라에서광장설상(부처님상호의
특징중하나로길고넓은혀: 보통사람이삼생에
걸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의 혀는 코에 닿을
만큼 길어진다고 한다.)을 내시고, 삼천대천세계
를 덮으시어 성실한 말씀을 이르셨느니라. ‘너희

중생들은마땅히믿을지니, 모든부처님들께서한
결같이 찬탄하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이경을진심으로믿으라고’하시느니라.”
(舍利弗 南方世界 有日月燈佛名聞光佛大 肩

佛須彌燈佛無量精進佛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
其國 出廣長舌相 復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
等衆生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一切諸佛所護念
經)
이 본문을 간추려보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

의한공덕이익을남방에있는여러부처님들이찬
탄하고그공덕을믿을것을당부하고있다. 
우리는 아미타부처님의 공덕이 어디에서 왔는

지다시새겨볼필요가있다. 무량수경에서아미
타부처님은대왕의자리와부귀영화를버리고출
가한 법장 스님으로 보살이 닦는 온갖 행을 닦아
중생을 제도하여 극락세계로 구원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이러한대원으로법장스님은부처님이되셨다.

결국부처님이된원동력은중생을행복의세계인
극락세계로 구원해 주겠다는 간절하고 한결같은
마음인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공덕이요, 우리가아미타부처님을믿어야하는이
유인것이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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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판화박물관소장<불설아미타경> 중 제15도남방제상호설성등장엄(南東諸相好說成等莊嚴).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
곽(半郭) 28.2×21.0㎝.   

제15도 남방제상호설성등장엄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운강석굴제 20굴. 당당한체구의불상은담요오굴을대표하는불상이다. 운강석굴의불상
중가장먼저만들어진것으로보이며우람한불상이당시북위시대불교의위상을잘표현
하고있다.

운강석굴불교신앙과 문화유산
박재완 기자의

불불교교사사진진이이야야기기

이태전시월백담사. 어느계절이든새로운계절
은도시보다산사를반걸음정도먼저찾아온다. 가
을이완연했다. 떨어져뒹구는낙엽이대답할수없
는 질문을 해오고, 추녀를 떠난 풍경소리는 급하게
추녀로되돌아왔다. 
오세암까지가는사람, 봉정암까지가는사람, 설

악산 꼭대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잠시 들러 제대로
길떠날채비를하고있었다. 죽기전에봉정암가고
싶어왔다는백발의할머니, 할머니따라온며느리,
며느리따라온아저씨. 모두는다시길을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낙엽이 떨어져 뒹굴고,

되돌아온 풍경소리가 또 풍경을 울렸다. 대답할 수
없는물음들만쌓여갔다. 그가을이다시눈앞에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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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감로법이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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